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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간호사의 감성지능과 자아탄력성이 대인관계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간호사 
206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이용하여 2013년 9월 5일부터 2013년 9월 20일까지 자료를 수집하였다.  SPSS WIN 18을 이용하
여 빈도, t-test, ANOVA, 피어슨 상관계수, 다중회귀분석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간호사의 대인관계능력은 감성지능
(r=.600, p<.001), 자아탄력성 (r=.421, p<.001)과 강한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대인관계능력에 감성지능, 자아탄력성 순으
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고, 설명력은 41.6% 로 나타났다. 따라서 간호사의 대인관계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감성지능과 
자아탄력성을 향상 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용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Abstract  This purpose of the study is to investigate the influence of emotional intelligence and ego-resilience on
interpersonal relationship of nurses. Subjects were 206 nurses in Korea. Data were collected from September 5 to 
September 20, 2013. Data were analyzed by frequencies,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and multiple regression
using SPSS Win 18.0. Interpersonal relationship strong positively correlated with emotional intelligence (r=.600, 
p<.001) and ego-resilience (r=.421, p<.001) in nurses, emotional intelligence and ego-resilience explained 41.6% of 
total variance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 of nurs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develop and implement program for
improving emotional intelligence and ego-resilience of  nur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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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간호사는 환자관리에 있어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

는 전문 인력이며[1], 간호인력의 효율적 관리는 조직성
과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그러므로 간호사를 대상으로 
조직성과를 증진시키기 위한 핵심역량을 증진시켜야 할 

필요성이 대두된다[1]. 
대인관계능력은 다른 사람의 마음, 감정, 느낌을 잘 

이해함으로써 다른 사람과 효과적이고 조화롭게 일할 수 

있는 능력으로[2] 간호사는 일방적인 건강요구를 가진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과 끊임없이 접촉해야 하고 조직 

내 다양한 직종들과 의사소통해야 하므로 대인관계능력

이 절실히 요구된다[3]. 대인관계능력은 개인적 차원에
서는 적응을 높이고 조직차원에서는 집단의 응집력과 직

무만족 등에 영향을 미치며[4], 환자 보호자와 치료적 관
계를 수립하고 다양한 의료인과 협조적인 인관관계를 가

능하게 하므로 간호업무성과[5]와 직결되는 간호사가 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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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어야 할 핵심역량 중의 하나이다. 선행연구[3,4]에서 
간호사의 대인관계 능력은 중간보다 조금 높은 것으로 

나타나 간호사의 핵심역량 중의 하나인 대인관계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감성지능은 자신과 타인의 감성을 이해하고 조절하며 

감성을 활용하는 능력으로[6], 자신의 감성인식을 바탕
으로 자신의 감정을 조절해 자신이 처한 환경에 유연하

고 긍정적인 사고를 하며, 대인관계에 있어서 개방적인 
의사소통으로 상대를 배려하고 의사소통과정에서 충돌

을 감소시켜 대인관계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

다[7].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 감성지능이 
높을수록 대인관계능력이 높고[3,4,5], 직무스트레스[8]
를 덜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탄력성은 변화하는 상황적 요구나 스트레스가 많

은 환경에 적절한 자아통제를 바탕으로 융통성 있게 반

응하여 성공적인 적응을 이룰 수 있는 능력으로[9], 자아
탄력적인 사람은 스트레스가 되는 상황적 요구에 대해 

유연성 있게 대처하는 역동적 능력을 가지고 부정적 정

서 경험으로부터 회복하는 힘이 클 뿐만 아니라 직면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적게 지각하여[8] 적응을 
촉진하는 변인으로 대인관계의 어려움, 갈등상황에서 적
응을 촉진한다[9].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스트레

스에 대처하며[10], 직무스트레스는 낮고 직무만족은 높
은 것[11]으로 나타났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서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대인관계 문제를 덜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12], 간호사를 대상으로 자아탄력성
과 대인관계능력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는 없어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또한 지금까지 간호사를 대상으로 이들 세변수의 관

계를 연구하여 대인관계능력에 대한 이들 변수의 영향을 

규명한 연구는 없었다. 이에 본 연구는 간호사를 대상으
로 간호사의 감성지능, 자아탄력성 및 대인관계능력 간
의 관계를 파악하고, 감성지능과 자아탄력성이 대인관계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대인관계능력을 증진시

키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1.2 연구목적

본 연구는 간호사의 감성지능과 자아탄력성이 대인관

계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

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간호사의 감성지능, 자아탄력성 및 대인관계능
력 정도를 파악한다. 

둘째,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감성지능, 자아 
탄력성 및 대인관계능력을 파악한다.

셋째, 간호사의 감성지능, 자아탄력성 및 대인관계능
력 간의 관계를 파악한다.

넷째, 감성지능과 자아탄력성이 대인관계능력에 미치
는 영향을 파악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사의 감성지능과 자아탄력성이 대인관

계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본 연구 대상자는 G도 소재 C시에 있는 요양병원 1곳
과 종합병원(400병상미만) 2곳에 근무하면서 본 연구 목적
을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참여를 희망하는 간호사들이다. 
표본 수를 계산하기 위하여 효과크기를 .20로 설정하

고, 유의수준 .05, 검증력 .80로 설정하여 G power 
program으로 계산하였을 때 150명으로 계산되었다[13]. 
부실한 응답을 고려하여 총 216명에게 자료수집을 하였
으며, 설문지 응답이 부실한 10명을 제외하고 최종 206
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2.3 연구도구

2.3.1 일반적 특성 조사지 

선행연구를 토대로 간호사의 연령, 결혼상태, 교육정
도, 임상경력, 근무병동, 직위, 병원규모 등 총 7개의 항
목으로 구성하였다.

2.3.2 감성지능

Wong과 Law[6]가 개발한 Wong & Law Emotional 
Intelligence Scale (WLEIS) 도구를 Hwang[14]이 번안
한 도구로 4개 하위영역 총 16문항으로 자기감성이해 4
문항, 타인감성이해 4문항, 감성조절 4문항, 감성활용 4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의 Likert 척도로 측정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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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가 높을수록 감성지능이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 당
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 .87이었으며, 본 연
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 .79이였다.

2.3.3 자아탄력성 

Klohnen[9]이 개발한 자기 보고식 자아탄력성 도구를 
Park[15]이 번안한 도구로 4개 하위영역 총 29문항으로 
자신감 9문항, 대인관계 효율성 8문항, 낙관적 태도 10
문항, 숙련된 표현력 2문항, 총 2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
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의 Likert 척도로 측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탄
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 .90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 .90이였다.

2.3.4 대인관계능력 

Guerney[16]이 개발한 대인관계변화척도(Relationship 
Changes scale, RCS)을 Mun[17]이 번안한 것을 기초로 
Jang[18]이 수정, 보완한 도구로 6개 하위영역 총 18개 
문항으로 의사소통 3문항, 신뢰감 3문항, 친근감 3문항, 
민감성 2문항, 개방성 4문항, 이해성 3문항으로 구성되
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의 Likert 척도로 측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대인관계능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Jang[18]의 연구결과 
도구 신뢰도는 Cronbach's α = .89이었으며, 본 연구에
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 .79이였다.

2.4 자료수집방법

자료수집을 위하여 본 연구자가 간호사에게 연구목적

과 방법을 설명하고 연구 참여를 희망하는 간호사에게 

연구 참여 동의서에 서명을 받은 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자료수집을 실시하였다. 자료수집기간은 2013
년 9월 5부터 9월 20일까지였으며, 배부된 216부의 설
문지중 응답이 불성실한 10부를 제외한 206부(95.3%)가 
최종분석에 이용되었다.

2.5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8.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
하여 전산통계 처리하였으며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은 빈

도와 백분율, 간호사의 감성지능, 자아탄력성 및 대인관
계 능력은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간호사의 일반

적 특성에 따른 감성지능, 자아탄력성 및 대인관계능력 
차이는 t-test 또는 ANOVA, 사후 검정은 Scheffe 검정을 
실시하였다. 감성지능, 자아탄력성 및 대인관계능력 간의 
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로 분석하였다. 감
성지능과 자아탄력성이 대인관계능력에 미치는 영향은 

Stepwise multiple regression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3. 연구결과

3.1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은 연령은 만 25세 이하가 69명
(32.9%), 만 25세에서 만 29세가 56명(26.7%), 35세 이
상이 55명(26.2%)이었다. 결혼은 미혼이 130명(61.9%)
으로 가장 많았고, 교육정도는 3년제 졸업이 153명
(72.9%)로 가장 많았다. 총 임상경력은 1∼3년이 61명
(29.0%), 10년 이상 49명(23.3%), 5∼10년이 42명
(20.0%)순이었다. 근무부서는 외래 및 기타병동이 71명
(33.8%)으로 가장 많았고 직위는 일반간호사가 172명
(81.9%)로 가장 많았다. 병원규모는 300병상이 97명
(46.2%)로 가장 많았다[Table 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206)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Age

25> 69 32.9
25-29 56 26.7
30-34 26 12.4
35≤ 55 26.2

Marital Status
Single 130 61.9
Married 76 36.2

Education
Associate 153 72.9
Bachelor 47 22.4
Master 6 2.9

Total career
(year)

<1 29 13.8
1∼3 61 29.0
3∼5 25 11.9
5∼10 42 20.0
>10 49 23.3

Type of unit

Medical 40 19.0

Surgical 48 22.9
Outpatient clinic and 
other units 71 33.8

Special units 47 22.4

Position
Staff nurse 172 81.9
Charge nurse 20 9.5
Head nurse 14 6.7

Number of beds
100> 39 18.6
100∼300 70 33.3
300< 97 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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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Categories
Emotional intelligence Ego-resilience Interpersonal relationship 

Mean ± SD t or f p Mean ± SD t or f p Mean ± SD t or f p

Age

25> 3.21±.40a 3.53 .016
(d>c>b>a) 3.22±.42 1.63 .183 3.32±.45 1.84 .140

25-29 3.31±.35b 3.29±.41 3.39±.42

30-34 3.38±.40c 3.30±.42 3.25±.55

35≤ 3.45±.42d 3.38±.42 3.46±.32

Marital 
Status

Single 3.25±.42a -3.15 .002(b>a) 3.24±.41a -2.51 .013(b>a) 3.34±.44 -1.47 .141

Married 3.44±.42b 3.39±.41b 3.43±.39

Education

Associate's 3.31±.43 .095 .385 3.28±.40 0.53 .589 3.35±.45 1.07 .344

Bachelor 3.38±.44 3.35±.48 3.44±.35

Master's 3.14±.15 3.24±.40 3.24±.08

Total career
(year)

<1 3.17±.36 1.72 .145 3.18±.40 1.68 .155 3.20±.37 1.78 .132

1∼3 3.30±.41 3.25±.44 3.41±.46

3∼5 3.29±.47 3.27±.42 3.38±.43

5∼10 3.40±.53 3.31±.34 3.33±.44

>10 3.40±.34 3.41±.45 3.45±.39

Type of unit

Medical 3.25±.37 0.79 .498 3.31±.33 1.50 .215 3.31±.41 0.54 .655

Surgical 3.36±.39 3.26±.45 3.34±.32

Outpatient clinic 
and other units 3.36±.49 3.36±.42 3.40±.40

Special units 3.29±.42 3.20±.44 3.41±.56

position

Staff nurse 3.31±.43 0.93 .395 3.27±.39 1.70 .184 3.36±.43 1.28 .280

Charge nurse 3.33±.40 3.32±.43 3.31±.46

Head nurse 3.47±.37 3.49±.64 3.54±.32

Number of 
beds

100> 3.41±.50 1.62 .200 3.38±.34 1.18 .309 3.43±.34 1.90 .151

100∼300 3.34±.36 3.27±.47 3.42±.49

300< 3.27±.44 3.27±.40 3.31±.41

Table 3. Emotional Intelligence, Ego-resilience, Interpersonal relationship according to the General  Characteristics 
                                                                                (N=206)

3.2 간호사의 감성지능, 자아탄력성 및 

    대인관계능력

간호사의 감성지능은 5점 만점에 평균 3.33점이었으
며 하위 영역 중 타인감성이해 3.46점으로 가장 높았으
며, 자기감성이해 3.39점, 감성활용 3.30점, 감성조절 
3.15점 순으로 나타났다.
자아탄력성은 5점 만점에 평균 3.30점으로 나타났으

며, 하위 영역 중 자신감 3.42점으로 가장 높았고, 낙관
적 태도 3.37점, 대인관계 효율성 3.17점, 숙련된 표현력 
2.97점 순으로 나타났다.
대인관계능력은 5점 만점에 평균 3.37점으로 나타났

으며, 하위영역 중 친근감 3.53점으로 가장 높았고, 이해
성 3.43점, 신뢰감 3.42점, 의사소통 3.30점, 개방성 3.29
점, 민감성 3.25점 순으로 나타났다[Table 2].

Variables Categories Mean±SD

Emotional 
intelligence

Self- emotional appraisal 3.39±.44
Others' emotionals appraisal 3.46±.46
Use of emotionals 3.30±.46
Regulator of emotionals 3.15±.77
Total 3.33±.43

Ego-
resilience

Optimistic attitude 3.37±.39
Efficacy of Interpersonship 3.17±.57
Confidence 3.42±.55
Skilled expressiveness 2.97±.78
Total 3.30±.42

Interpersonal 
relationship 

Communication 3.30±.56
Intimacy 3.53±1.08
Openness 3.29±.46.
Understanding 3.43±.51
Trust 3.42±.51
Sensitivity 3.25±.56
Total 3.37±.43

Table 2. Level of Emotional intelligence, Ego-resilience,
Interpersonal relationship            (N=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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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감성지능 

자아탄력성 및 대인관계능력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감성지능은 연령, 결혼
상태에 따라 차이를 나타냈다. 연령에 따른 차이는 35세 
이상이 25세 이하보다 감성지능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
났다(F=3.53, p=.016). 결혼상태에 따른 차이는 기혼이 
미혼보다 감성지능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t=-3.15, 
p=.002).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탄력성은 결혼상태

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으며 기혼이 미혼보다 자

아탄력성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t=-2.51, p=.013).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인관계능력은 모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able 3].

3.4 감성지능, 자아탄력성 및 대인관계능력 

    간의 상관관계

간호사의 감성지능, 자아탄력성 및 대인관계능력 간
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감성지능은 자아탄력성

(r=.330, p<.001), 대인관계능력(r=.600, p<.001)과 유의
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감성지
능이 높을수록 자아탄력성과 대인관계능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자아탄력성은 대인관계능력(r=.421, p<.001)과 유의

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자아탄
력성이 높을수록 대인관계능력이 높은 것을 의미 한다

[Table 4].

Table 4. Correlations among Emotional intelligence, 
Ego-resilience, Interpersonal relationship

                                      (N=206)
Variables EI ER IR

EI 1
ER .330(p<.001) 1
IR .600(p<.001) .421(p<.001) 1

EI=Emotional intelligence, ER=Ego-resilience, IR=Interpersonal 
relationship

3.5 감성지능과 자아탄력성이 대인관계능력에 

미치는 영향 

대인관계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

여 대인관계능력과 유의한 관계가 나타난 감성지능과 자

아탄력성을 예측변수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독
립변수에 대한 회귀분석의 가정을 검정한 결과 Durbin 

Watson 값은 2.101으로 나타나 자기상관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차한계가 .891로 1.0이하로 나
타났고, 분산팽창인자가 1.123로 기준이 10이상을 넘지 
않아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성
지능, 자아탄력성을 예측변수로 하여 간호사의 대인관계
능력을 설명하는 선형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

다(F=72.22, p<.001), 대인관계능력에 감성지능(β=.517, 
p<.001)이 더 큰 영향을 미쳤으며 대인관계능력을 
36.0% 설명하였다. 이후 자아탄력성(β=.250, p<.001)이 
대인관계능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대인관계능력
을 5.6% 추가 설명하였다. 이들 두 변수에 의한 대인관
계능력에 대한 총 설명력은 41.6 %였다[Table 5].

Table 5. Influencing Factors on Interpersonal relationship  
                          (N=206)

Variables β R2 CumR2 t p
Constant 3.662 <.001

EI .517 .360 .360 9.104 <.001
ER .250 .056 .416 4.397 <.001

F=72.22, p<.001
EI=Emotional intelligence, ER=Ego-resilience

4. 논의

본 연구는 간호사가 갖추어야 할 핵심역량 중 하나인 

대인관계능력에 감성지능과 자아탄력성이 영향을 미치

는지 규명하고자 시도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요양병원과 종합병원(400병상미

만)에 근무하는 간호사로 감성지능이 평균 3.33점(범위 
1-5점)으로 중간보다 조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
는 같은 도구로 5개 종합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
구[4] 3.42점, 대학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3] 
3.50점, 500병상 미만 종합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19] 4.83점(범위 1-7점, 5점 환산 시 3.45점)보다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병원규모별 간호사의 감
성지능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나 선행연구에서 간

호사의 연령, 결혼유무 등 일반적 특성에 따라 감성지능
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추후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하위영역에서는 타인감성이해, 
자기감성이해가 높고, 감성활용, 감성조절은 낮게 나타
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결과[3,4,12]와 유사하다. 
감성활용과 감성조절은 감성지능 구성요소 중 상위단계

[6]이며, 감성활용은 개인의 기억 속에 있는 감정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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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하고 활용함으로써 문제해결을 도와주고 감정을 개

인의 성과와 건설적인 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며

[6], 감성조절은 자신의 감정에 따라 즉시적인 행동을 하
는 충동적인 행동보다는 자신의 감정을 주어진 상황에 

따라 적합한 방향의 행동으로 나타낼 수 있는 능력이다. 
본 연구 결과는 간호사의 감성지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는 감성지능의 상위단계인 감성조절과 감성활용능력을 

증진시키는데 초점을 둘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는데, 간
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 결과[20] 감성지능 향
상 프로그램 적용 후 감성조절과 감성활용 정도가 증가

한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향후 간호사를 위한 감성지능 

향상 프로그램을 개발,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
한다.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감성지능은 연령, 결혼

유무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연령이 높을수

록, 기혼일수록 감성지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
한 결과는 결혼유무에 따라 차이를 보인 선행연구 결과

[21]와 일치한다. 
간호사의 자아탄력성은 3.30점(범위1-5점)으로 중간

보다 조금 높게 나타났다. 이는 같은 도구를 사용하여 간
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없어 직접적인 비교가 어렵

다. 다른 도구를 사용한 연구와 비교해 보면 종합병원 간
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22] 3.30점과 일치하며, 종합
병원 및 대학병원 종양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23] 
3.17점보다는 높게 나타났지만 중간보다 다소 높은 것은 
일치하는 결과이다. 하위영역에서는 자신감이 가장 높고 
대인관계 효율성, 숙련된 표현력이 가장 낮게 나타났는
데, 이는 대인관계, 활력성, 감정통제, 호기심, 낙관성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된 다른 도구를 사용한 Im 등[22]의 
연구에서 대인관계가 가장 높고, 호기심이 가장 낮게 나
타난 것과는 차이가 있으므로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하부 영역 중 대인관계 효율성, 숙련된 표현력
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으므로 간호사의 자아탄력성

을 높이기 위해서는 간호사의 의사소통증진을 위한 프로

그램의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탄력성은 결혼유무

에 따라 차이를 나타냈다. 기혼일수록 자아탄력성이 높
은 것으로 나타나 선행연구 결과[11,24]와 일치한다. 그
러나 선행연구에서는  연령과 직위[25], 결혼상태[11]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간호사의 대인관계능력은 평균 3.37점(범위 1-5점)으

로 중간보다 조금 높게 나타났다. 이는 같은 도구로 대학
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3] 3.49점, 2차 종합병
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4] 86.04점(범위 25-125, 
5점 환산 시 3.44)보다는 낮게 나타났다. 하위영역에서
는 친근감, 이해성이 높고, 개방성, 민감성이 낮게 나타
났다. 이러한 결과는 친근감과 이해성이 높고 의사소통
과 개방성이 낮은 점수를 보인 선행연구결과[3,4]와 유
사하다. 개방성은 자신의 내면을 솔직히 드러내는 것으
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정확히 전달함으로써 만족감을 

얻는 것으로 환자, 보호자와의 관계에서는 간호사 자신
의 내면을 솔직히 전달하기 어려우며, 실제 감정과 무관
하게 상대방으로부터 요구되는 감정노동을 하고 있기 때

문에 낮게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간호사는 동료, 다른 
의료팀과의 정직하고 개방적인 의사소통이 중요하며 이

를 바탕으로 신뢰감 및 팀워크 형성에 도움이 되므로[4] 
대인관계 능력 중 개방성 증진에 보다 치중해야 할 것으

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민감성이 가장 낮게 나타났
는데 민감성은 자신이 상대를 중요하게 인식하며 집중하

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간호사는 바쁜 업무로 인

해 환자에게 집중하는 것이 부족한 것을 의미한다. 대인
관계능력 하위영역 중 가장 낮은 점수를 보인 민감성을 

기르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인관계능력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결과[3,4]
에서는 연령, 임상경력, 결혼유무에서 차이를 보여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간호사의 감성지능과 자아탄력성은 정적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감성지능이 높을수록 자아탄력성

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간호사의 감성지능과 자아탄력
성과의 관계를 본 선행연구가 없어 직접적인 비교가 어

렵지만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결과[26] 감
성지능과 자아탄력성이 정적 상관관계를 보여 본 연구결

과를 지지한다. 선행연구[23]에서 감성지능이 높을수록 
스트레스 상황에서 긍정적인 감성을 활용하여 심리적, 
생리적으로 빠르고 효율적으로 회복하는 자아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있으나 다른 선행연구에서는

[26]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스트레스 상황에서 감성을 
활용하고 긍정적인 의미를 찾으며 효과적으로 감성을 조

절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어 향후 연구에서는 감성지

능과 자아탄력성간의 관계의 방향을 규명하는 연구가 필

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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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성지능과 자아탄력성이 대인관계능력에 미치는 영

향을 분석한 결과 대인관계능력을 41.6% 설명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가 없어 

직접적인 비교가 어렵지만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

구[12]에서 감성지능과 자아탄력성이 대인관계 문제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결과와 일치한다.
감성지능과 자아탄력성 중 감성지능이 대인관계능력

에 더 큰 영향을 미쳤으며 대인관계 능력을 36.0% 설명
하였다. 이는 감성지능과 대인관계 능력 간에 높은 상관
관계가 있음을 보고한 선행연구결과[3,4]를 지지한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12]에서 감성지능과 자
아탄력성 중 감성지능이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난 결과와 일치한다. 이러한 결과는 감성지능이 높을 
경우 자신의 감정을 잘 이해하여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하고 타인의 감정을 잘 이해하여 상대를 배려하고 공감

을 잘하며, 감정조절을 통해 의사소통 과정에서 충돌을 
감소시키고 감정활용을 통해 부정적 감정 대신 긍정적인 

감정을 활용함으로써 대인관계를 긍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자아탄력성은 감성지능이 대인관계능력을 설명한 이

후 5.6%의 설명력을 추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자아탄력
성이 대인관계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변수인 것으

로 규명되었다. 간호사를 대상으로 자아탄력성과 대인관
계능력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가 없었는데 본 연구는 
이들 관계를 규명하였다는 데에 연구의 의의가 있다. 자
아탄력성의 추가 설명력이 낮은 이유는 본 연구에서 감

성지능과 자아탄력성이 정적상관관계(r=.330, p<.001)을 
보여 자아탄력성의 대인관계능력에 대한 영향력이 이미 

감성지능에 의해 설명됨으로 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연구의 제한점을 보면 연구대상자를 G도 소재 C시에 

있는 요양병원 1개 곳과 종합병원(400병상미만) 2곳에 
총 3개 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를 편의 표집하여 조사한 
결과로 연구결과를 전체 간호사에게 일반화하기에는 제

한점이 있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서 간호사의 감성지능과 자아탄력

성이 대인관계능력을 높이는데 중요한 요인임이 확인 되

었으므로 대인관계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감성지능과 

자아탄력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적극적인 중재가 필요하

다고 생각한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사의 감성지능과 자아탄력성이 대인관

계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여 간호사의 대인관계능

력을 향상시키는 전략을 마련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감성지능과 자아탄력성이 대인관계능력에 유의한 영

향을 미치며 설명력은 41.6%이었다. 이러한 결과를 토
대로 간호사의 감성지능과 자아탄력성을 향상 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그 효과를 검증할 것과 감성

지능과 자아탄력성 간의 관계의 방향을 규명하는 연구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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